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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사람들은 치과 의료기관과 치과 전문가의 전문화와 세분화, 서비스의 질적 향

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치위생 업무가 단순히 진료 보조가 아니라 구강병 예방 및 관리, 관리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로 요구되어지면서 치과위생사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고 있다[1].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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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ental hygienists' exposure to incivility 

from doctors, bosses, colleagues, patients, their family and visitors, and their turnover intention. Methods: 

Th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Nursing Incivility Scale (NIS) and a survey.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0 to October 20, 2015. 240 dental hygienists were conveniently sampled from Forty 

dental clinics and offices in Seoul, Incheon, Gyeongi-do, and Chungcheog-do. Results: The dental 

hygienists' exposure to incivility and turnover intention showed correlation (p<0.01), and its sub-factors, ― 

the incivility from colleagues, doctors, patients and visitors ― are also correlated with their turnover 

intention (p<0.01). The strongest factor affecting dental hygienists' turnover intention was incivility from 

doctors (=0.279, p<0.001), followed by colleagues (=0.168, p=0.029), patients and visitors (=0.148, 

p=0.026). The modified explanation ability of this model is 24.9%. Conclusions: Dental hygienists' 

exposure to incivility in workplace is highly correlated to their turnover intention. A program to educate 

dental hygienists positive mental attitude, communication skill to deal with incivility, and stress reduction 

method is therefore required in order to reduce their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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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위생사는 치과 의료기관에서 의료소비자들의 진료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에 의

해 치과병원 전체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2]. 그런데 치과위생사의 평균 근속

년수는 5.7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사의 평균 근속년수인 6.4년과 의료기사의 평균 근속년수인 

9.1년보다 짧다[3]. 치과위생사의 이직 경험은 안 등[4]의 연구에서는 72.8%, 윤 등[5]은 39.7%, 주 

등[6]은 경력 1∼3년 미만이 50%로 보고하였다[7]. 이러한 경험은 치과위생사가 면허를 취득하기까

지 교육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 비용의 낭비와 같은 개인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새로운 인력 확보 후 

교육에 지출되는 비용과 교육시간, 적응기간 등과 같은 조직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또한 새로 확보한 

인력으로 인한 숙련되지 않은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은 국민 구강건강을 저하시키는 국가적 차원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8].

치과위생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원 환자의 서비스 품질만족을 위해 본인이 느끼는 감정과 상

관없이 환자의 입장에서 감정을 조절해야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9]. 환자의 의식수준이 과거와

는 달리 점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추세이며, 환자들의 심신이 불편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불평의 정도가 일반인보다 높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는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과 더불어 이

직의도도 높아진다[10]. 감정노동이란 조직이나 고객이 요구하는 규범을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과정

에서 자신의 실제 감정과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바람직해 보이는 특정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감정

적 혼란과 상태를 의미하며[11] 이직의도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이탈하려는 의향이라고 하였

다[12]. 치과위생사는 의사, 직장 상사, 동료 뿐 아니라 환자, 환자의 가족 등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므

로 무례함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Andersson과 Pearson [13]은 근무지에서 직원들이 경험하는 

무례함을 ‘대상을 해치려는 의도가 모호한, 상호 존중해야 하는 근무지의 규범을 위반하는 낮은 정

도의 일탈 행동이며,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무례한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Cortina 

등[14]의 연구에서 근무지의 무례함은 직원이 대하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고, 1,180명의 공

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지의 무례함을 조사한 결과 직원의 약 71%가 무례를 경험하였다고 밝

혔다. 김 등[15]의 연구에서는 직장에서 겪는 무례함이 직원의 자신감, 동기부여, 사기, 자기효능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이직의도가 증가하며 정신

건강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생산성에 있어서도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중 이직의도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직무만족[17], 직무몰입

[18], 스트레스[19] 등이 있으나 무례함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수행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치

과위생사의 이직률은 높은 편으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중재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근무지에서 직장 동료, 상사, 의사, 환자 및 그 가족 또는 방문자 등에게서 경험하는 무례함과 이

직의도 정도를 측정하고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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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이며, 4개의 권역별 소재하는 치과·병의

원 10곳을 선정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60명을 대상자로 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측

정변수의 20배면 만족한다는 Kline [20]의 주장에 근거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보

건복지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인을 받았다(IRB No: P01-201508-23-001).

2. 연구도구

연구도구인 설문문항은 일반적 특성 10문항과 무례함 28문항, 이직의도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무례함은 Guidroz 등[21]이 개발한 Nursing Incivility Scale (NIS)의 도구를 번안하여 3개의 하위요

인으로 분류하여 ‘직원들 간의 무례함’ 10문항, ‘의사의 무례함’ 8문항, ‘환자 및 방문자의 무례함’ 9

문항을 이용하였다. 측정기준은 리커트 5점 척도인 ‘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측정

하여 최고점수 5점 만점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무례함을 많이 겪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도구

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0.92이었다. 

이직의도는 서와 고[22]가 사용한 도구를 수정 · 보완한 강[1]의 연구에서 사용한 7문항을 이용하

였다. 측정기준은 ‘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하였고, Cronbach’s α=0.70이었다.

3. 자료수집

2015년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해당 치과병 · 의원에 사전 동의를 구한 뒤 직접 방문하여 자

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하게 한 후 즉시 회수하거나 며칠 뒤에 재방문하여 회수하였다. 

260명에게 수집된 자료에서 불성실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한 240부(96%)를 최종 분석대상자로 정

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치과위

생사가 경험하는 무례함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배리맥스(Varimax)법을 시행하여 해당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례함과 이직의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및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으로 Duncan’s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치과위생사가 겪는 

무례함과 이직의도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및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고 유의수준은 α=0.05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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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무례함의 타당성 분석결과

27개의 무례함 요인을 동질적인 요인들로 조합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시행한 결

과, 무례함 문항은 3개의 하위 요인으로 나뉘었다<Table 1>. 요인 1은 ‘다른 직원을 헐뜯는다’, ‘업

무에 기여하지 않았는데 칭찬을 받는 직원이 있다’ 등으로 직원들 간의 무례함으로 정의되었고, 요

Table 1. Factor analysis of incivility questions

Factor name Contents
Factor loading

1 2 3

1. Incivility of staffs Factor 1 0.630 · ·

Factor 2 0.667 · ·

Factor 3 0.552 · ·

Factor 4 0.728 · ·

Factor 5 0.784 · ·

Factor 6 0.784 · ·

Factor 7 0.726 · ·

Factor 8 0.506 · ·

Factor 11 0.648 · ·

Factor 12 0.682 · ·

2. Incivility of doctors Factor 9 · 0.643 ·

Factor 10 · 0.598 ·

Factor 13 · 0.653 ·

Factor 14 · 0.842 ·

Factor 15 · 0.863 ·

Factor 16 · 0.816 ·

Factor 17 · 0.552 ·

Factor 18 · 0.616 ·

3. Incivility of patients and visitors Factor 19 · · 0.634

Factor 20 · · 0.752

Factor 21 · · 0.681

Factor 22 · · 0.747

Factor 23 · · 0.654

Factor 24 · · 0.681

Factor 25 · · 0.643

Factor 26 · · 0.685

Factor 27 · · 0.661

Eigenvalue 5.70 4.89 4.74

Dispersion variance (%) 21.1 18.1 17.5

Cumulative dispersion variance (%) 21.1 39.2 56.8

‘·’ indicates factor load less than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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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는 ‘그들의 감정을 나에게 표출한다’, ‘욕설을 퍼붓는 의사가 있다’ 등 의사의 무례함으로 정의되

었고 요인 3은 ‘성급해하거나 짜증을 낸다’, ‘내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지 않고 더 높은 

권위의 누군가와 상담하기를 요청한다’ 등으로 환자 및 방문자의 무례함으로 정의되었다.

2. 무례함과 이직의도 정도

전체적인 무례함은 평균이 2.38점으로 나타났고, 무례함의 하위요인으로 환자 및 방문자의 무례

함이 2.62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의사의 무례함이 2.52점으로 높았고 직원들 간의 무례함

이 2.06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직의도의 평균은 2.80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Incivility and turnover intention degree

Characteristics N Min Max Mean±SD Cronbach’s α

Incivility 240 1.00 4.11 2.38±0.63 0.936

  Incivility of staffs 240 1.00 4.30 2.06±0.69 0.903

  Incivility of doctors 240 1.00 4.63 2.52±0.92 0.904

  Incivility of patients and visitors 240 1.00 4.44 2.62±0.69 0.880

Turnover intention 240 1.00 4.50 2.80±0.57 0.639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례함과 이직의도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례함과 이직의도 정도를 나타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무례함을 보면, 연령에서는 25세 이상∼30세 미만이 2.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력에서는 석

사가 2.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병원 형태로는 치과의원이 2.46점으로 치과병원 2.21점보다 

높아 유의하였다(p=0.004). 지역규모로는 소도시가 2.53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도시가 2.32점으로 

가장 낮았다. 경력에서는 3년 이상∼10년 미만이 가장 높았으며 직위에서는 팀장급이 2.49점으로 

가장 높았다. 월 급여에서는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았고 총 직원 수에서는 10명 미

만 2.43점, 10명 이상∼30명 미만 2.37점, 30명 이상 2.29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는 병원형태

에 따라 치과의원이 2.86점으로 치과병원 2.69점보다 높게 조사되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29). 그 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연령에서는 25세 이상∼30세 미만이 2.85점으

로 가장 높았고, 경력에서는 3년 이상∼10년 미만이 2.88점으로 가장 높았다.

4. 치과위생사가 경험하는 무례함과 이직의도의 관련성

무례함은 이직의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무례함의 하위 요인인 직원들 간의 무례함, 의사

의 무례함, 환자 및 방문자 등의 무례함 또한 이직의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전체적인 무례

함이 클수록 이직의도가 높았고(r=0.507), 하위요인별로는 의사의 무례함(r=0.467), 직원들 간의 무례

함(r=0.430), 환자 및 방문자의 무례함(r=0.361) 순으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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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civility and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N
Incivility

p
*

Turnover 

intention p
*

Mean±SD Mean±SD

Age <25 105 2.35±0.64 0.843 2.79±0.56 0.761

25-29  82 2.41±0.67 2.85±0.57

≥30  53 2.39±0.57 2.75±0.58

Education level College 128 2.41±0.58 0.461 2.88±0.57 0.076

University  70 2.33±0.67 2.70±0.54

Master’s degree  13 2.55±0.66 2.91±0.82

etc.  28 2.26±0.73 2.65±0.48

Marital status Unmarried 196 2.37±0.65 0.141 2.81±0.58 0.271

Married  40 2.37±0.51 2.72±0.44

Dental office type Dental hospital  80 2.21±0.64 0.004 2.69±0.47 0.029

Dental clinic 160 2.46±0.61 2.86±0.61

Area scale A special city  38 2.36±0.56 0.475 2.99±0.73 0.157

Metropolitan city  82 2.40±0.65 2.78±0.55

Big city  94 2.32±0.65 2.74±0.51

A small town  24 2.53±0.56 2.81±0.55

Career (years) <1  39 2.26±0.52 0.677 2.75±0.67 0.264

1-2  79 2.38±0.65 2.80±0.51

3-9  95 2.44±0.68 2.88±0.57

≥10  22 2.34±0.60 2.58±0.58

Position of 

workplace

A staff member 179 2.37±0.64 0.356 2.82±0.59 0.702

Team leader  32 2.49±0.56 2.79±0.46

Head of department  26 2.26±0.62 2.66±0.52

Monthly income 

(million won)

≥1.0-<1.5  24 2.38±0.67 0.668 2.78±0.67 0.096

≥1.5-<2.0 130 2.39±0.66 2.87±0.58

≥2.0-<2.5  57 2.38±0.58 2.78±0.48

≥2.5  15 2.31±0.50 2.44±0.43

Total number of 

staff

<10 120 2.43±0.66 0.541 2.85±0.66 0.218

10-29  55 2.37±0.57 2.83±0.49

≥30  62 2.29±0.63 2.70±0.43

*by the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test at α=0.05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incivility and turnover intention 

Total incivility
Incivility sub-factors

Turnover intention
1 2 3

Total incivility 1

  1.  Incivility of staffs 0.862** 1

  2.  Incivility of doctors 0.864** 0.651** 1

  3.  Incivility of patients and visitors 0.761** 0.482** 0.465** 1

Turnover intention 0.507** 0.430** 0.467** 0.361** 1

**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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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치과위생사가 경험하는 무례함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Table 5>, 무례함의 하

위요인인 의사의 무례함이 심할수록(=0.173, p<0.001), 직원들 간의 무례함이 클수록(=0.138, 

p=0.029), 환자 및 방문자의 무례함(=0.121, p=0.026)이 클수록 이직의도가 높았다. 또한 표준화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의 무례

함이 가장 컸으며(β=0.279), 다음으로 직원들 간의 무례함(β=0.168), 환자 및 방문자 등의 무례함

(β=0.148) 순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전체변동의 26.2%이고 수정된 설명력은 24.9%로 나타났다.

Table 5. The impact of incivility on turnover intention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 Tolerance VIF

B SE β

A constant 1.730 0.136 12.764 <0.001

Dental clinic (ref.=dental hospital) 0.051 0.069 0.043 0.740 0.460 0.948 1.055

Incivility of staffs 0.138 0.063 0.168 2.191 0.029 0.531 1.883

Incivility of doctors 0.173 0.047 0.279 3.657 <0.001 0.538 1.859

Incivility of patients and visitors 0.121 0.054 0.148 2.141 0.026 0.725 1.380

R2=0.262, Adjust R2=0.249, F=20.856, p<0.001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총괄 및 고안

최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러한 현상으로 사람들은 치과 의료기관과 치과 전문가

의 고도의 전문화와 세분화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중요

해지고 기대가 올라가고 있는데 치과위생사의 평균 근속년수는 5.7년으로 짧다[3]. 치과위생사는 서

비스직 종사자로서 감정노동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겪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있고 그것은 이직의 원

인이 될 수 있다. 감정노동이나 스트레스 등 이직의도의 원인을 조사한 연구는 많으나 무례함을 독립

변수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잘 다루지 않은 무례함을 조사하

여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수행하게 되었다.

전체 대상자들의 무례함은 5점 만점으로 측정하였고, 하위요인별 무례함을 살펴보면 직원들 간의 

무례함은 2.06점, 의사의 무례함 2.52점, 환자 및 방문자의 무례함 2.62점으로 나타났다. 환자 및 방

문자, 의사, 직원들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김과 윤[23]의 연구에서 환자 

및 환자 가족의 무례함, 의사의 무례함, 동료의 무례함 순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사는 환자를 대하는 같은 보건 의료 종사자로서, 환자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기도 하고 환자들은 심신이 불편하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무례함을 겪

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직의도는 5점 만점에서 전체평균 2.80점으로 권[24]의 연구 2.85점, 최 등[8]의 연구 2.95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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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였다. 또한 병원형태에 따라 치과의원 2.86점, 치과병원 2.69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

였는데(p=0.029) 이는 대부분 치과병원의 근무조건이 더 좋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가 경험하는 무례함과 이직의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r=0.507, p<0.01) 유사

한 연구들과 비교해보면, 정과 한[11]의 연구와 배[25]의 연구에서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와 양의 상

관관계를 보인 것과 비슷하다. 이 등[26]의 연구에서는 환자, 동료 · 선후배, 치과의사의 언어폭력 후 

정서적 반응과 이직의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박 등[27]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이직의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유사하였다. 감정노동, 언어폭력,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은 무

례한 행동으로 생길 수 있는 변수들로 모두 이직의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보아 치과위생

사가 겪는 무례함을 대처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가 근무지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사의 

무례함(β=0.279, p<0.001), 직원들 간의 무례함(β=0.168, p=0.029), 환자 및 방문자 등의 무례함

(β=0.148, p=0.026)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0.249이었다. 유사한 연구로 

김[28]의 연구에서는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0.366, p<0.001) 

설명력은 0.648이었다. 허와 지[29]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고(β=0.318, 

p<0.023),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위와 이[30]의 연구에서도 감정노동의 하부요인인 감정의 부조화

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70, p<0.001).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직원들, 의사, 환자 및 방문자 등의 무례함이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무례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무례함은 조직의 문화적 특성이며 근무지의 환

경적 요인이기 때문에, 조직의 노력으로 변화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원들과 환자의 옹

호자, 의사의 협력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31]. 매일 

함께 지내는 직장 동료, 상사, 의사, 환자 등과 더불어 즐거운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며, 상대방의 이야기도 잘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이 진

정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파악할 때 순발력과 재치를 발휘하여 상대의 무례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해소법,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치과위생사들에게 교육하여 이직

의도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최초로 치과병 · 의원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근무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무례함 정도를 조사하고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치과 의료관리에서 중요한 전문 인력

인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무례함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진행과정에서, 연구대상자 모집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의 치과위생사에 대

한 분석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변수가 조직 내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이라는 부정적인 요인을 다루었기에 타인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은 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연구결과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고 여겨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조사방법을 더욱 신중하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무례

함을 측정하는 문항이 외국에서 개발된 문항을 번안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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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는데 모호함이 작용할 수 있었기에 한국의 의료환경과 의료진의 정서에 부합하는 한국형 무

례함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근무지에서 경험하는 무례함과 이직의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

다. 2015년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도 4개 지역별로 치

과병 · 의원 10곳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6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 사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고, 240부(96%)를 최종대상자로 선정을 하였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10문항, 무례함 

28문항, 이직의도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과위생사가 근무지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은 평균이 2.38점으로 나타났고, 무례함의 하위요인으

로 환자 및 방문자의 무례함이 2.62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의사의 무례함이 2.52점으로 

높았고 직원들 간의 무례함이 2.06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직의도의 평균은 2.80점으로 나타났다.

2.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례함에서 병원형태에 따라 치과의원이 2.46점으로 치과병원 

2.21점보다 높아 유의하였다(p=0.004).

3.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는 병원형태에 따라 치과의원 2.86점, 치과병원 2.69

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29).

4. 치과위생사가 근무지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은 이직의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p<0.01), 무

례함의 하위 요인인 직원들 간의 무례함, 의사의 무례함, 환자 및 방문자 등의 무례함 또한 이직의

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01).

5.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의 무례함(β=0.279, p<0.001), 직원들 간의 

무례함(β=0.168, p=0.029), 환자 및 방문자의 무례함(β=0.148, p=0.026)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으며, 이 모형의 설명력은 26.2%, 수정된 설명력은 24.9%이었다.

위 결과를 통해 치과위생사들이 근무지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은 이직의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무례에 대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기르고,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재전략을 모색하여 치위생 교

육과정 및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활성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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